
큰아이가아토피라철저하게유기농농산
물만 고르죠. 하지만 값은 비싼데 진짜

유기농일까항상의심스럽긴해요.”(이진 씨ㆍ
32ㆍ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공식품도 요즘은
유기농이나100% 국산농산물을썼다는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중소업체들 제품이라 믿
음이가지않는건사실이에요. 우리정부가먹
을거리관리를제대로하는법이없잖아요. 누가

유기농 인증을 주는지, 진짜 감시를 하긴 하는
건지소비자들은깜깜이죠, 뭐.”(신상숙씨ㆍ45
ㆍ경기일산시대화동) “미국LA에살때는홀
푸드마켓, 트레이더존스등유기농마켓이많이
있는데 일반 매장에 비해 고작 10~15% 정도
비싼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기농
매장들이규모도작은데다어찌나비싼지…. 백
화점 친환경 코너는 거의 2~3배 비싼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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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 의심받고 있다
공무원 1명이 500농가 맡아‘ 부실관리’

최근 올바른 이해 없이 만능인양 확산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기대를가지고있는듯하다. 그러면서유구한역사와함께하며포식의시대를유

인해 온 십중팔구의 관행농업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과 몹쓸 것인 양 고운눈길을 주지 않으려 한다. 불행한

현실이다. 이런즈음에친환경농업의현주소를심도있게조명, 허와실을알게해준보도가있어눈길을끈

다. 이번호부터매일경제신문에보도된「유기농대해부」시리즈를전재코자한다. 친환경농업이무엇때문에

가능하고얼마나어려우며유통현실이어떠한가에대한많은이해가있기를바란다〈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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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예진씨ㆍ36ㆍ서울마포구신공덕동)
바야흐로유기농홍수시대다. 백화점이나대

형마트에친환경농산물코너가없는곳이없다.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일부부유층이나환경
운동가들의전유물로만여겨졌던친환경농산물
을이제는누구나손쉽게사먹고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기관인 AC닐슨에 의뢰해

실시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에서
95% 이상이친환경농산물을구입한경험이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찾는소비자가늘면서국내
친환경농산물생산은지난5년새무려23배나
늘었다. 친환경 농산물 전문 취급 점포 수도
2001년 477개에서올해1000개를넘어섰다. 하
지만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있는것과는달리친환경제품의생산ㆍ인증
ㆍ유통시스템은사각지대에방치돼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농가 생산과정

조사나 시판품 조사 등 사전ㆍ사후관리가 제대
로이뤄지지않고있는게가장큰문제”라고말
했다.
올1분기기준전국친환경농가수는모두5만

7200개. 2000년(2448개)에비해서는무려23배,

2003년(2만3309개)에비해서도2.5배늘었다.
반면현재국내에서인증ㆍ사후관리를담당하

는기구는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 전국
출장소와 지원 등 113개와 23개 민간인증기관
이 고작이다. 농관원 공무원 1인당 500개 이상
농가를담당해야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전인증을 위해 1농

가당 1인의 전담전문가가 붙고 25명 내외의 인
증전문가들이공동작업을한다. 유통매장의유
기농제품을임의로수거해조사하는불시점검
을 위해 주정부가 동원하는 인원도 700명 이상
이다. 생산ㆍ인증ㆍ유통ㆍ사후검증의 단계별로
총체적부실이될수밖에없는현실이다.

솔직히친환경농산물분야는농산물품질
관리원사무관 1명이다관할한다고보

면될겁니다.”(농림부관계자)  백화점ㆍ할인점
에서도친환경매장이점점확대되고있고동네

마다하루건너하나꼴로다양한브랜드를내건
친환경 전문매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비싼가격만큼유기농제품이믿을
수있는지에대한해답은어디에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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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안맞는다”완전 유기농 9%뿐
친환경농사 대부분이 저농약·무농약, 미국 등 선진국선 인정 안 해

친환경농가구수·관리기관증가추이

2002년 2003       2004        2005      2006

11,892
23,309 28,985

53,522 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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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구수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수



◆ 5년간 유기농가 23배증가
전문가들은국내친환경농산물인증과정은물

론사후관리의실효성에의문을표시하고있다.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농가와 친환경 농산

물 출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관리할 전문 인증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체 친환경 농가의

60~70%에 대한 생산관리와 23개 민간인증기
관에대한감독, 친환경생산물의사후관리등을
다맡고있다. 하지만농관원의출장소마다친환
경농산물담당공무원은1~2명에불과하다. 그
나마조직규모가작다보니다른업무를겸임하
거나잡무에시달리는경우가많다.
지난5년간친환경농업농가가23배늘어나는

동안 농관원은 출장소 23개 추가에 그쳤다. 늘
어난출장소에전담인력이1명씩배치됐다고해
도불과23명증가한셈. 현재규정상생산과정
조사는분기당한차례, 시판품조사는6개월에
한번씩하도록규정돼있다. 별도제보가있거
나 의심스러운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돼있다.
농관원관계자는“인증및사후관리전담인원

이턱없이부족한것이사실”이라며“상급기관에

인력충원을요청했지만반 이안되고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농관원 관계자는“나름대
로사후관리를한다고해도인증뒤에는농가의
양심을믿고맡기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
실제 농관원의 사후점검에 의한 고발과 인증

취소, 정지등의행정조치건수는지난해158건
에불과했다. 2004년 291건, 2003년 165건보다
오히려줄어든수치다. 친환경농법이제대로시
행되고있다고도볼수있겠지만그만큼행정력
이한계를드러내고있다는증거다.

◆농약 안치면 수지 안맞아
“내가아는도시사람이할인점에서유기농산
물을 사먹는다고 해서‘비싼 돈 주고 쓸데없는
짓한다’며말렸어. 그것(유기농산물)을키우려
면농약, 화학비료다쳐. 정부지원도별거없
는데농약비료까지안치면은절대수지가맞을
수없어. 우리동네서나만그러는것이아니라
다그래, 전부다.”
전남 지역에서 친환경 과일을 재배하는 오모

씨. 오씨는“대한민국에서유기농법을제대로하
는곳은손에꼽을정도일것”이라고주장했다.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게 팔린다고 하지만 농

민들입장에서는일반농산물을팔았을때와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 다. 유기농법을 원론적으
로시행하면생산도제대로되지않아오히려손
해를보는경우도적지않다고한다. 오씨는이
어“그러고도 유기농 인증받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했다. “서류내고시간만지나면돼. 인
증받고나면은아무도안와. 어쩌다적발되는
사람도있는것같긴한데큰탈없이넘어가더
라”고말했다.
여기에는 유기농법 기간 및 화학비료 사용량

에따라4단계로나눠져있는현행친환경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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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증의문제도걸려있다. 선진국은유기농산
물과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중가장
수위가 낮은 저농약과 무농약은 친환경의 범주
에넣지않는다.
반면우리나라는 98년친환경농업법시행령을

선포하면서 농민들이 유기농사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5
년 유예기간을 두고 저농약과 무농약을 포함시
켰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
다. 이때문에친환경농산물의범위가지나치게
넓어졌고그나마부족한관리인력이더욱모자
라게됐다. 농관원측은“현재친환경농업육성법
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환기
유기등급은없어질것”이라고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저농약 인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농산물들
이유기농산물로둔갑하는경우도있다. 저농약
인증은 2002년 5000가구에서 2004년에는 1만
5000가구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3만가구로 두
배이상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식품팀 최보규 차장은“친환경농

산물매출은해마다15~20% 정도신장세를보
이고 있다. 매장도 연간 20%가량 확장되고 있
다”면서“우리는정부인증농산물만취급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정한 23개 민간 인증기
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매장들도 믿지
않고있다는얘기다.

◆친환경농산물 급증, 6년새 30배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

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따르면친환경
농산물생산량은99년2만6646ｔ이었으나2005
년에는약30배증가한79만7747ｔ에달했다.
4가지인증유형별출하량구성을보면99년에

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농산물 26.3%, 무농약 농산
물44.3%, 저농약농산물29.5%로무농약비중
이 가장 높았다. 반면 지난해에는 유기농산물
8.5%, 무농약 30.2%, 저농약 61.2%로 저농약
농산물비중이크게증가했다. 친환경농산물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저농약농산물생산이늘어나고있는것. 친환경
인증 최하위 단계인 저농약은 화학비료를 권장
사용량의절반정도만사용하면된다. 친환경농
산물인증실적도급증세다. 농관원에따르면친
환경인증농가수는99년1306호에서지난해5
만3478호로매년85.7%씩증가했다. 인증면적
은 99년 875㏊에서 지난해 4만9807㏊로, 인증
량은 99년 2만6646ｔ에서 2005년 79만7747ｔ
으로늘었다.
인증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99년

230㏊에서지난해 6095㏊로, 무농약은같은기
간 262㏊에서 1만3803㏊로, 저농약은 383㏊에
서 2만9909㏊로 증가 면적 대부분을 저농약이
차지했다. 소량 다품종으로 유통되는 친환경농
산물은직거래가활발한편. 그러나최근친환경
농산물수요가늘면서다양한유통경로가생겨
나고있다. 전체친환경농산물유통에서직거래
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 생산자조직은
30~35%, 한살림과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15
~20%, 전문유통업체를통한비중은 30~35%
정도를차지한다. 한편친환경농산물소비(2005
년 연출하량 기준)를 보면 곡류 9만2229ｔ, 과
실류 28만8493ｔ, 채소류 32만5872ｔ, 특작류
7만3789ｔ, 기타 342ｔ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
실류 36.2%, 채소류 40.9%, 곡류 11.6%로 이
들세종류가친환경농산물소비의대부분을차
지하고있다〈매일경제, 200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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